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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世宗은 1443年 12月 訓民正音을 創制한 뒤에, 곧 重要한 세 가지 語文政策 事業을 펼

치는데,『訓民正音』(1446),『東國正韻』(1448),『洪武正韻譯訓』(1455) 等을 편찬하여 刊

行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當時의 우리말은 勿論, 紊亂한 朝鮮 漢字音을 矯正한 矯正 漢

字音, 그리고 中國의 標準 漢字音 等을 表記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論文에서는『六

祖法寶壇經諺解』(1496) 等의 朝鮮 漢字音 表記,『訓民正音』,『月印千江之曲』(1447),『東

國正韻』等의 矯正 漢字音 表記, 그리고『洪武正韻譯訓』等의 中國 漢字音 表記 따위에 나

타나 있는 여러 가지 表記 上의 特徵들을 밝히려고 하였다.

    『訓民正音』에는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의 音韻理論과 訓民正音 創制와의 關係, 訓民

正音의 制字 原理와 方法, 訓民正音의 初聲體系와 中聲體系, 中國 漢字音의 聲ㆍ韻과 朝鮮 

漢字音의 初聲ㆍ中聲ㆍ終聲의 對應 關係, 音節合字法 등이 仔細하게 드러나 있다.『東國正

韻』에는 當時 朝鮮 漢字音의 ‘字母의 變化’, ‘七音의 變化’, ‘淸濁의 變化’, ‘四聲의 變化’ 等

을 中國 漢字音에 맞게 矯正하여 表記한 方法이 明示되어 있다. 그런데 漢字音 表記는 中國 

漢字音의 聲ㆍ韻과 朝鮮 漢字音의 初聲ㆍ中聲ㆍ終聲의 對應을 根據로 하여 이루어진다.

    中國 漢字音의 聲ㆍ韻과 朝鮮 漢字音의 初聲ㆍ中聲ㆍ終聲은 다음과 같이 對應한다. 곧 

聲은 初聲과 對應한다. 왜냐하면 聲과 初聲은 音節 안에서의 機能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韻과 中ㆍ終聲은 바로 對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나라 말의 音節構造에 對한 認識이 다

르기 때문이다.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韻과 中ㆍ終聲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對應시키고 

있다. 곧 韻을 構成하고 있는 要素는 韻頭, 韻腹, 韻尾 等인데, 韻尾는 다시 陰聲韻尾(-Ø, 

-j, -w)와 陽聲韻尾(-ŋ/k, -n/t, -m/p)로 나누어지는데, 入聲韻尾(-k, -t, -p)는 陽聲韻尾에 

包含된다. 이 가운데 陽聲韻尾가 終聲에 對應한다. 그 나머지는 모두 中聲에 對應한다. 따라

서 中聲은 韻腹(V)만으로 된 것과 韻腹에 韻頭(j-, -w, jw(ɥ)-)와 陰聲韻尾(-Ø, -j, -w)가 

結合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後者는 다시 '韻頭와 韻腹', '韻腹과 陰聲韻尾', '韻頭와 韻腹과 

陰聲韻尾' 等의 세 가지 類型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韻頭는 介母의 차이에 따라,「j-」韻

頭,「w-」韻頭,「jw(ɥ)-」韻頭로 나누어지고, 陰聲韻尾는「-Ø」韻尾,「-j」韻尾,「-w」韻

尾 따위로 나누어지므로, 中聲은 다시 ‘韻頭-韻腹’ 型 세 가지, ‘韻腹-陰聲韻尾’ 型 두 가지, 

그리고 ‘韻頭-韻腹-陰聲韻尾’ 型 여섯 가지로 細分된다. 終聲은 陽聲韻尾와 對應하므로,

「-ŋ/k, -n/t, -m/p」等의 여섯 가지가 있다.

    漢字音은 이것을 根據로 하여 表記된다. 初聲은 朝鮮의 現實 漢字音을 表記한『六祖法

寶壇經諺解』等은 17初聲體系, 矯正 漢字音을 表記한『東國正韻』等은 23字母體系, 中國 漢

字音을 表記한『洪武正韻譯訓』은 31字母體系를 따른다. 

    中聲은 ‘韻腹’만으로 된 中聲(V)은「 ᆞ,ㅡ,ㅣ,ㅗ,ㅏ,ㅜ,ㅓ」, ‘韻頭+韻腹’으로 된 中聲 가

운데 ‘j+V’ 型은「ㅛ,ㅑ,ㅠ,ㅕ」, ‘w+V’ 型은「ㅘ,ㅝ」, ‘jw(ɥ)+V’ 型은「ㆇ,ㆊ」, ‘韻腹+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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尾’로 된 中聲 가운데 ‘V+j’ 型은「ㆎ,ㅢ,ㅚ,ㅐ,ㅟ,ㅔ」, ‘韻頭+韻腹+韻尾’로 된 中聲 가운데 

‘j+V+j’ 型은「ㆉ,ㅒ,ㆌ,ㅖ」, ‘w+V+j’ 型은「ㅙ,ㅞ」, ‘jw(ɥ)+V+j’ 型은「ㆈ,ㆋ」等으로 表

記된다. 그러나 ‘韻腹+韻尾’의 中聲 ‘V+w’ 型, ‘韻頭+韻腹+韻尾’의 中聲 ‘j+V+w’ 型과 

‘w+V+w’ 型은 모두 ‘效攝’과 ‘流攝’에 屬하는데, 이 類型의 中聲이 當時 朝鮮 漢字音에는 

없다. 따라서 效攝과 流攝에 屬하는 漢字音의 表記는 朝鮮 漢字音과 中國 漢字音이 다르다. 

例를 들면, 流攝에 屬하는「斗」의 中古音(再構音)은 *[təu]인데,(郭錫良 2010:281) 朝鮮 

漢字音은 [tu]이다. 따라서『訓蒙字會』에서는「․두」,『東國正韻』에서는「」,『洪武正韻

譯訓』에서는「:」라고 表記한다.『訓蒙字會』는 韻尾「w」를 表記에 反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韻腹 [ə]과 結合하여 中聲 [u]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른 中聲 [u]

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東國正韻』에서는 終聲 자리에「ㅱ」을 表記하고 있지만, 이

것은 音價가 없고, 다만 效攝이나 流攝에 屬한다는 것만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文字論的으

로 初聲, 中聲, 終聲으로 이루어진 音節合字로 표기한다. 陰聲韻尾의 境遇도 이와 같다. 곧

『東國正韻』에서는 止攝, 遇攝, 果攝, 假攝이나 蟹攝에 속하는 漢字音은 반드시 그 終聲 자

리에 音價가 없는「ㅇ」을 받쳐 적는다.『洪武正韻譯訓』도 終聲 자리에「ㅱ」을 받쳐 적는

데, 이것은 韻尾「w」를 表記한 것이다. 따라서「ㅱ」는 音韻論的으로는 中聲에 包含되지

만, 文字論的으로는 終聲에 對應된다.

    終聲은 陽聲韻尾와 對應하므로, 終聲 表記는 朝鮮 漢字音과 中國 漢字音이 크게 다르지 

않다.「ŋ-k, n-t, m-p」따위의 陽聲韻尾는 모두 終聲으로 表記되는데,「ŋ-k」는「ㆁ-ㄱ」,

「n-t」는「ㄴ-ㄷ」,「m-p」는「ㅁ-ㅂ」등으로 表記된다. 다만 舌音의 入聲韻尾「t」는 朝

鮮의 現實 漢字音이「l」이므로,「ㄹ」로 表記한다.『月印千江之曲』과『東國正韻』에서는 

이것을 교정하여「ᇙ」으로 表記하는데, 이것을 ‘以影補來’라고 한다. 그러나『訓民正音』終

聲解에서는「彆」을「볃」이라 表記한다.『洪武正韻譯訓』은 舌音의 入聲韻尾「t」를「ㄷ」

으로 表記한다. 

    그리고 모든 漢字音은 初聲, 中聲, 終聲을 各各 橫으로 풀어쓰지 않고, 모두 音節로 모

아쓴다. 다만『六祖法寶壇經諺解』等과『訓民正音』은 陰聲韻尾를 전혀 表記에 反映하지 않

는다.『月印千江之曲』과『洪武正韻譯訓』은「-Ø,-j」만 表記에 反映하지 않는다. 그러나

『東國正韻』은 陰聲韻尾를 모두 表記에 反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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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字體系와 表記法 

-訓民正音의 漢字音 表記와 關聯하여-

                                                         林 龍基(延世大 國語國文學科) 

Ⅰ. 머리말

  글자[文字]는 말[言語]을 可視符號化한 一種의 記號인데, 말의 뜻[意味]을 적는 뜻글자

[表意文字]와 말의 소리를 적는 소리글자[表音文字]의 두 가지가 있다. 글자는 말을 적는 

것이므로, 말의 뜻과 소리를 다 적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뜻글자는 말의 소리를 드러내

는 데 問題가 있고, 소리글자는 말의 뜻을 드러내는 데 問題가 있다.

  訓民正音은 우리말의 音素와 韻素를 表記할 수 있는 音韻글자이면서, 音節을 單位로 하여 

적게 한 音節글자이기도 하다. 訓民正音은 中國 聲韻學에 對한 깊은 理解와 當時 朝鮮의 現

實 漢字音을 包含한 우리말의 音韻構造를 分析한 結果를 바탕으로 하여, 世宗이 創制한 것

인데, 表音性이 아주 뛰어난 글자이다. 따라서 우리말은 勿論, 中國語, 滿洲語, 蒙古語, 日本

語, 梵語까지도 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表音性이 뛰어난 글자라고 하더라도, 一定한 말소리를 完璧하게 적을 수는 

없다. 音韻은 머리 속에 貯藏되어 있는 말소리의 單位인데, 말의 單位인 形態素나 낱말[單

語] 따위의 形式은 모두 이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共時的으로 形態素를 結合하여, 새 낱

말을 만들거나, 낱말을 結合하여, 句나 월[文章] 따위를 만들어, 發音을 하면, 그 形態素나 

낱말의 꼴[形式]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音韻過程(phonological process)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現象은 거의 모든 言語에 나타나는데, 우리말에는 同化(assimilation), 脫落

(deletion), 添加(insertion), 縮約(coalescence) 따위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 가운데 添加와 

縮約은 表記上의 問題를 일으키기도 한다. 소리글자 가운데 音素를 적는 글자는 原則的으로 

한 音素에 對하여 한 글자가 一對一로 對應할 때 가장 理想的인 글자가 된다. 그러나 한 글

자가 반드시 한 音素에 對應하지 않는 境遇도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通時的으로 어떤 言

語의 音素가 變化하여, 그 音素를 表記하던 글자의 소리값[音價]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바

뀐 音素를 달리 表記해야 할 境遇, 또는 共時的인 音韻過程에 나타나는 어떤 音韻現象을 表

記에 反影해야 할 境遇 等에서 確認된다. 

  이와 같은 問題는 一定한 言語를 表記하는 글자로 다른 말을 적거나, 다른 말을 적은 글

자를 그 글자로 옮겨 적는 境遇에도 생긴다. 따라서 訓民正音으로 中國語나 滿洲語 따위를 

轉寫(transcription)하거나, 또는 中國語나 滿洲語 따위를 表記한 漢字를 다시 訓民正音으로 

轉字(transliteration)할 境遇에도 생긴다. 이것은 該當 言語의 音韻體系와 音節構造가 다르

기 때문에 생기는 當然한 現象이다.

  世宗은 1443年 12月 訓民正音을 創制한 뒤에, 곧 重要한 세 가지 語文政策 事業을 펼치

는데,『訓民正音』(1446),『東國正韻』(1448),『洪武正韻譯訓』(1455) 等을 編纂하여 刊行

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當時의 우리말은 勿論, 紊亂한 朝鮮 漢字音을 矯正한 矯正 漢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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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 그리고 中國의 標準 漢字音 等을 表記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論文에서는 特히 

當時의 朝鮮 漢字音과 矯正 漢字音, 그리고 中國 漢字音 等을 어떻게 表記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는 어떤 問題가 있을 수 있는지 等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主로 當時의 朝鮮 

漢字音을 表記한『六祖法寶壇經諺解』(1496) 等과 그것을 矯正하여 表記한『訓民正音』1),

『月印千江之曲』(1447),『東國正韻』, 그리고 中國 漢字音을 表記한『洪武正韻譯訓』等을 

살펴볼 것이다. 

Ⅱ.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의 音韻理論과 訓民正音

 1. 音韻理論

  1) 中國 聲韻學의 理解

  中國의 傳統的인 聲韻學은 編韻學과 等韻學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編韻學은 ‘作詩’에 必

要한 ‘韻書’를 編纂하기 위한 것이고, 等韻學은 ‘審音’을 위한 ‘等韻圖’를 作成하기 위한 것

이다. 聲韻學이 한 學問으로 體系化된 것은 宋代의 일이다. 編韻學에서는 한 漢字의 音을 

聲과 韻의 두 要素로 나누고, 韻은, 聲調의 差異에 따라, 平聲, 上聲, 去聲, 入聲 의 四聲으

로 나눈다. 이것은 詩를 짓는 데 利用될 뿐만 아니라, 漢字音을 表記하는 데도 活用된다. 中

國의 傳統的인 漢字音 表記 方法인 ‘反切法’, ‘注音符號’, ‘拼音方案’ 等은 모두 여기에 根據

를 두고 있다. 等韻學에서는 編韻學에서 나눈 聲과 韻을 다시 一定한 基準에 따라 細分한

다. 聲은 ‘五音’과 ‘淸濁’에 따라 下位로 區分된다. 韻은 韻頭, 韻腹, 韻尾의 세 要素로 나누

어지는데, 그 가운데 韻頭와 韻腹은 다시 ‘開合’과 ‘等’의 差異에 따라 細分된다. 開合의 差

異에 따라서 ‘開口’와 ‘合口’로, 等의 差異에 따라서 ‘1等’, ‘2等’, ‘3等’, ‘4等’ 따위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韻尾는 陰聲韻尾「Ø, j, w」와 陽聲韻尾「ŋ-k, n-t, m-p」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p, t, k」를 ‘入聲韻尾’라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漢字의 音은 完全히 分析되고, 

따라서 그 音도 分明해진다. 이것은 뜻글자인 漢字가 가진 根本的인 問題, 곧 表音性의 弱

點을 克復하려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審音을 위한 學問은 이 때문에 必要하다. 그런데 世

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이와 같은 中國 聲韻學을 깊이 理解하고 있었다.

  2) 音節 構造에 대한 새로운 理解

  그러나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朝鮮 漢字音을 包含한 우리말의 音節構造를 그렇게 分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우리말의 音節構造를 初聲, 中聲, 終聲으로 分析하였다. 그리고 

初ㆍ中ㆍ終聲을 構成하고 있는 各各의 資質을 分析하였는데, 初聲의 ‘厲’와 ‘凝’, 中聲의 ‘舌

縮ㆍ舌小縮ㆍ舌不縮’과 ‘口蹙ㆍ口張’, 終聲의 ‘緩ㆍ急’ 따위가 그것이다. 또 우리말의 聲調도 

分析하였는데, 한 音節은 平聲, 上聲, 去聲, 入聲 等으로 區分되지만, 中國말과는 달리, 그것

은 音節 全體에 얹히는 것으로 把握하였다. 이와 같이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의 音節 分析 

方法은 中國 聲韻學과는 分明히 다른데, 이것은 根本的으로 우리말과 中國말의 音節構造에 

對한 認識의 差異에서 비롯한다.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의 音節構造에 대한 三分法的 認識의 具體的인 內容은『訓民正音』

制字解의 뒷 部分에서 確認할 수 있다. 그들은 初ㆍ終聲의 同質性과 初ㆍ中ㆍ終聲의 한 音

1) 訓民正音』은 集賢殿 學者들이 世宗 28年(1446)에 펴낸 ‘解例本’과 그 가운데 御製序文과 本文만을 諺解한 

‘諺解本’이 있는데, 諺解本은『月印釋譜』卷頭에 실려 있으므로, ‘月印釋譜 卷頭本’이라고도 한다.『月印釋譜』

初刊本은 世祖 5年(1459)에 刊行되고, 重刊本은 宣祖 1年(1568)에 刊行되었으므로, 諺解本은 두 가지의 異本

이 있다. 여기에서는 解例本은『訓民正音』이라 하고, 諺解本은『訓民正音』(諺解本)이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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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 안에서의 機能의 差異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곧 ‘陰陽’은 하늘의 道[天道]이고, 

‘剛柔’는 땅의 道[地道]이다. 中聲은 ‘深ㆍ淺, 闔ㆍ闢’ 따위와 같이 陰陽으로 對立하는 소리

이므로, 하늘의 作用이고, 初聲은 ‘虛ㆍ實, 颺ㆍ滯, 輕ㆍ重’ 따위와 같이 剛柔로 對立하는 소

리이므로, 땅의 功이다. 이처럼 初聲과 中聲은 그 性質이 다르기 때문에, 音節 안에서의 機

能도 따라서 다르다. 곧 中聲이 ‘深淺’과 ‘闔闢’으로 앞에서 부르면, 初聲이 ‘五音’과 ‘淸濁’으

로 뒤에서 和答하여, 音節의 첫소리도 되고, 끝소리도 되니, 이것은 마치 萬物이 땅에서 나

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2) 初聲을 ‘땅[地]’에 견주고, 中聲을 ‘하늘

[天]’에 견준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이 認識하고 있었던 

初ㆍ終聲의 同質性을 確認할 수 있다. 따라서 終聲을 적는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初聲 글자를 다시 쓰는 것이다.『訓民正音』本文에서 ‘終聲復用初聲’이라 한 것

은 이것을 指摘한 것이다.

  初聲과 中聲에 대한 이러한 說明은 모두『訓民正音』制字解의 앞 部分에 있는 初聲과 中

聲의 說明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곧 初聲의 境遇, 喉音은 빈 것 같지만 通하고, 牙音은 喉音

과 비슷하지만 實하고, 舌音은 구르고 날리며, 齒音은 부스러지고 막히며, 脣音은 머금으면

서도 넓은 소리인데, 이것은 다시 가벼운 소리[脣輕音]와 무거운 소리[脣重音]로 나누어진

다. 中聲의 境遇,「 ᆞ」는 혀가 오그라지는데[舌縮], 그 소리는 깊으며[聲深],「ㅡ」는 혀가 

조금 오그라지는데[舌小縮], 그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며[聲不深不淺],「ㅣ」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는데[舌不縮], 그 소리는 얕다[聲淺]. 그 밖의 中聲들은「ㅗ. ㅜ, ㅛ, ㅠ」처럼 

입이 오무라지거나[口蹙], 아니면「ㅏ, ㅓ, ㅑ, ㅕ」처럼 입이 벌어지는[口張] 소리들인데, 

입이 오무라지는 소리는 ‘闔’이고, 입이 벌어지는 소리는 ‘闢’이다.3)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이 理解하고 있었던 音節의 構造와 初ㆍ中ㆍ終聲의 音節 안에서의 

機能의 差異는 다음과 같다. 곧 音節은 初聲ㆍ中聲ㆍ終聲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도 亦是 

‘動’과 ‘靜’이 서로 뿌리가 되고, ‘陰’과 ‘陽’이 서로 사귀고 變하는 뜻이 있다. 이를테면, 動

은 하늘[天]이고, 靜은 땅[地]이며, 動과 靜을 아우르는 것은 사람[人]인데, 初聲은 發動의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고, 終聲은 그치고 定하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며, 中聲은 初聲

의 남을 잇고, 終聲의 이루어짐을 이으니, 사람의 일이다. 따라서 音節은 中聲[人]을 中心으

로 하여, 그 앞과 뒤에 初聲[天]과 終聲[地]이 이어나서, 音節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終聲에 初聲을 다시 쓰는 까닭은, 그것이 動해서 陽인 것도 ‘乾’이며, 靜해서 陰인 것도 역

시 ‘乾’이므로, 乾은 實際 陰陽으로 나누어지지만, 主宰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

고 一元의 氣運이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四時의 運行이 循環하여, 끝이 없으므로, ‘貞’이 

다시 ‘元’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니, 初聲이 다시 終聲이 되고, 終聲이 다시 初

聲이 되는 것은 또한 이와 같은 理致라는 것이다.4) 이것은『周易』乾卦의 卦辭인 ‘元亨利貞’

2) .陰陽,天道也.剛柔,地道也.中聲者,一深一淺一闔一闢,是則陰陽分而五行之氣具焉,天之用也.初聲

   者,或虛或實或颺或滯或重若輕,是則剛柔著而五行之質成焉,地之功也.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初聲以五音淸濁和之

於後,而爲初亦爲終.亦可見物初生於地,復歸於地也.(『訓民正音』制字解)

3) 喉...聲虛而通,...牙...聲似喉而實,舌...聲轉而颺,...齒...聲屑而滯,脣...聲含而廣,...ㅇ連書脣音之下,卽爲脣輕音者,以輕

   音脣乍合而喉聲多也.... ᆞ舌縮而聲深,...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ㅣ舌不縮而聲淺,...此下八聲,一闔一闢.ㅗ與ᆞ同而

口蹙,...ㅏ與ᆞ同而口張,...ㅜ與ㅡ同而口蹙,...ㅓ與ㅡ同而口張,(『訓民正音』制字解)

4)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動者,天也.靜者,地也.兼乎動靜者,人也.盖五行在天則神之運也.

   在地則質之成 也.在人則仁禮信義智神之運也,肝心脾肺腎質之成也.初聲有發動之義,天之事也.終聲有止定之義,地之

事也.中聲承初之生,接終之成,人 之事也.盖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成音.亦猶天地生成萬物,而其財成輔相則必賴

乎人也.終聲之復用初聲者,以其動而陽者乾也,靜而陰者亦乾也,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一元之氣,周流不窮,四時之

運,循環無端,故貞而復元,冬而復春.初聲之復爲終,終聲之復爲初,亦此義也.(『訓民正音』制字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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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春夏秋冬’ 四時의 運行이 모두 循環한다는 原理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3) 訓民正音 創制와 音韻理論

  우리 民族은 일찍부터 우리말을 적는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다. 三

國時代에는 漢字를 빌려 우리말을 漢文으로 적기도 하고, 또 漢文으로 우리말을 적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漢字의 音과 새김[釋]을 빌려, 우리말을 적었다. 이른바 固

有名詞 表記, 吏讀, 口訣, 鄕札 等이 그것인데, 이것을 ‘借字表記法’이라고 한다. 그러나 漢

字와 漢文은 처음부터 우리말과 다른 中國말을 적는 글자이고, 借字表記法은 우리말을 적기 

위하여 만든 글자이기는 하지만, 基本的으로 우리말의 音節을 적는 것이어서, 音節의 類型

이 多樣하여, 音節 數가 많은 우리말을 적기에는 適合하지 않았다. 마침내 1443年 12月 世

宗이 우리말 소리를 적는 訓民正音을 創制하였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말의 音韻을 적는 

글자가 아니면 안 되었다. 世宗은 바로 우리말의 音韻을 적는 글자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音節로 모아쓰게 하였는데, 이것이 訓民正音이다.

  그런데 어떤 말의 音韻을 적는 글자를 만들려면, 먼저 그 말의 音節構造를 分析하여, 音

韻의 目錄을 作成한 뒤에, 그것들의 對立 關係를 살펴, 音韻體系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爲해서는 앞서 그것을 可能하게 하는 音韻의 理論과 方法을 마련해야 한다.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訓民正音을 만들기 前에,  우리말의 音節構造를 分析하여, 初聲ㆍ

中聲ㆍ終聲의 目錄을 作成하고, 그 對立 關係를 살펴, 初ㆍ中ㆍ終聲의 體系를 세울 수 있는 

音韻理論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三分法’이라고 한다. 音節을 構成하고 있는 分節音

(segment)을 初ㆍ中ㆍ終聲의 세 가지로 分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말의 音節構造에 

대한 傳統的인 認識에 根據를 둔 것인데, 한 音節을 聲과 韻으로 分析하는 傳統的인 中國의 

聲韻學과는 분명히 다르다. 中國 聲韻學의 音節 分析 方法을 ‘二分法’이라고 한다. 또 그들

은 우리말이 낱말마다 一定한 聲調를 가지고 있다는 事實도 確認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各 

分節音을 構成하고 있는 音韻資質(phonological feature)을 分析하여 初ㆍ中ㆍ終聲 및 聲調

의 體系를 세웠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말의 音韻을 적는 글자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마

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借字表記法을 마련하면서 攄得한 우리말 소리의 짜임새[構

造]에 대한 充分한 理解와 當時 唯一한 音韻理論이었던 中國 聲韻學에 대한 깊은 理解가 있

었기 때문에 可能하였다. 그리고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우리말과 중국말의 音節構造에 

대한 根本的인 認識의 差異도 충분히 理解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訓民正音으로 朝鮮 漢字

音과 中國 漢字音을 表記할 때, 그 表記法을 달리 할 수 있었다.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의 音韻理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곧 그들은 한 音節을 構成

하고 있는 要素를 初聲ㆍ中聲ㆍ終聲으로 分析하였다. 그리고 初聲은 이른바 七音과 淸濁에 

따라 下位로 分類하였는데,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等과 全淸, 次淸, 

全濁, 不淸不濁 등이 그것이다. 中聲은 等과 開合[闔闢]에 따라 下位로 分類하였다. 七音과 

淸濁, 그리고 等과 開合 等은 傳統的인 中國 聲韻學의 基本 槪念들이다. 그런데 世宗 및 集

賢殿 學者들은 淸濁은, 말소리의 세기[厲]의 差異에 따라, ‘最不厲, 不厲, 厲’와 ‘凝’ 따위로 

再解釋하고, 等은 ‘舌縮, 舌小縮, 舌不縮’으로, 開合은 ‘口蹙’과 ‘口張’으로 再解釋하였다. 그

리고 聲調는 中國 말과 마찬가지로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의 네 가지로 分類하였지만, 우리

말의 入聲은 중국말의 入聲과 根本的으로 다르다는 것을 分明히 하였다. 訓民正音은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訓民正音』制字解의 첫머리에서 “이제 訓民正音을 지

은 것도 처음부터 온갖 智慧를 다 부려 쓰거나, 힘써 찾은 것이 아니고, 다만 말소리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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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理致를 다 했을 뿐이다.”5)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事實을 端的으로 나타낸 말이다.

 2. 訓民正音의 制字 原理와 體系

  1) 制字의 原理

  訓民正音 制字의 根本 原理는 ‘象形’이다. 初聲이건, 中聲이건, 먼저 象形의 原理에 따라 

글자를 만들고, 이것을 根據로 하여, 다른 글자를 만드는 方法을 取하였다. 初聲은 象形의 

原理에 따라 다섯 글자를 만들고, 이것을 基本으로 하여, 여기에 畫을 더하거나, 이것들을 

다시 가로로 나란히 쓰거나, 세로로 나란히 써서, 다시 글자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方法을 

‘加畫’, ‘並書’, ‘連書’ 라고 한다. 中聲은 象形의 原理에 따라 세 글자를 만들고, 이것을 基本

으로 하여, 다시 ‘合成’하거나 ‘相合’하는 方法으로 글자를 만들었다. 終聲은 이미 만들어 놓

은 初聲을 다시 쓰는데, 象形, 加畫, 並書, 連書 等의 글자들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다.6)

   1.1) 初聲 

    1.1.1) 象形

  世宗이 創制한 訓民正音은 모두 28字이다. 이 가운데 初聲을 적는 글자는 17字이다. 初聲

은 다음과 같은 原理와 方法으로 만들었다. 곧 五音 가운데 가장 약한[最不厲] 소리들을 적

는 글자를 먼저 만들고, 그것보다 센 소리는 거기에다 畫을 더하여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最不厲한 소리를 적는 글자는 그 소리를 낼 때의 發音器官의 움직임이나 모습을 象形하여 

만들었다. 五音 가운데 最不厲하거나 不厲한 소리는［k, n, m. s, ɦ］等 다섯 소리인데, 이

것들을 發音할 때의 發音器官의 움직임이나 모습을 象形하여 만든 것이「ㄱ,ㄴ,ㅁ,ㅅ,ㅇ」等

의 다섯 글자이다. 이것을 흔히들 基本字라고 한다.『訓民正音』制字解에서 “初聲은 무릇 

17字인데, 牙音「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舌音「ㄴ」은 혀가 윗잇몸

[上腭]에 붙는 모양을 본떴고, 脣音「ㅁ」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 齒音「ㅅ」은 이[齒]의 

모양을 본떴고, 喉音「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7)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1.2.2) 加畫

  ［k, n, m. s, ɦ］보다 그 소리가 조금 센［kʰ, t, tʰ, p, pʰ, ts, tsʰ, ʔ, h］等의 아홉 소리

는「ㄱ,ㄴ,ㅁ,ㅅ,ㅇ」에 畫을 더하여,「ㅋ, ㄷㆍㅌ, ㅂㆍㅍ, ㅈㆍㅊ, ㆆㆍㅎ」等의 아홉 글자

를 만들었는데,『訓民正音』制字解에서 “「ㅋ」는「ㄱ」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세게[厲] 나

온다. 그러므로 畫을 더한다.「ㄴ」과「ㄷ」,「ㄷ」과「ㅌ」,「ㅁ」과「ㅂ」,「ㅂ」과「ㅍ」,

「ㅅ」과「ㅈ」,「ㅈ」과「ㅊ」,「ㅇ」과「ㆆ」,「ㆆ」과「ㅎ」들은 그 소리를 따라 畫을 더

한 뜻이 모두 같다.”8)라고 한 데서 確認할 수 있다. 

  그밖에「ㆁ」과「ㄹ, ㅿ」等을 만들었는데, 이것들 亦是 畫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畫을 

더한 뜻이 다르다.「ㆁ」은 牙音 가운데 最不厲한 소리이다. 따라서 象形의 對象이 된다. 그

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을 制字解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곧 “오직 牙音의

5) 初非智營而力索 但因其聲音而極其理而已(『訓民正音』制字解) 

6)ㄱ.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不淸不濁之字･其聲不厲･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全淸次淸全濁

     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ㆁㄴㅁㅇㄹㅿ六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然ㄱㆁㄷㄴㅂㅁ

     ㅅㄹ八字可足用也｡如곶爲梨花･의갗爲狐皮･而ㅅ字可以通用･故只用ㅅ字｡且ㅇ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

     可得成音也｡(『訓民正音』終聲解)

   ㄴ. 終聲二字三字合用･如諺語爲土･·낛爲釣･·爲酉時之類｡(『訓民正音』合字解) 

7) 初聲凡十七字 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 脣音ㅁ象口形 齒音ㅅ象齒形 喉音ㅇ象喉形 (『訓民

正音』制字解)  

8) ㅋ比ㄱ聲出稍厲故加畫 ㄴ而ㄷ,ㄷ而ㅌ,ㅁ而ㅂ,ㅂ而ㅍ,ㅅ而ㅈ,ㅈ而ㅊ,ㅇ而ㆆ,ㆆ而ㅎ 其因聲加畫之義皆同(『訓民正

音』制字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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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 소릿기운[聲氣]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ㅇ」

와 비슷하기 때문에, 中國의 韻書에서도 ‘疑母’와 ‘喩母’를 서로 섞어 쓰는 境遇가 많다. 지

금도 亦是 꼴을 목구멍에서 取하고, 牙音 글자를 만듦에 있어서, 처음으로 삼지 않았다. 대

개 목구멍[喉]은 물[水]에 속하고 어금니[牙]는 나무[木]에 속하는데,「ㆁ」은 비록 牙音에 

屬하지만,「ㅇ」과 더불어 그 소리가 비슷하니, 마치 나무의 싹[萌芽]이 물에서 나서, 부드

럽고 아직도 물기[水氣]가 많은 것과 같다.「ㄱ」은 나무의 ‘成質’이고,「ㅋ」은 나무의 ‘盛

長’이고,「ㄲ」은 나무의 ‘老壯’이므로, 여기까지는 곧 모두 어금니[牙]에서 그 꼴을 取한 것

이다.”9)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ㄹ」과「ㅿ」도 역시 最不厲한 소리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象形의 對象으로 삼지 않

은 까닭은, 이 소리와 같은 序列에 屬하는［n]과 [s]를 이미 혀[舌]의 움직임과 이[齒]의 

꼴을 象形하여,「ㄴ」과「ㅅ」를 만들었기 때문이다.『訓民正音』制字解에서 “半舌音「ㄹ」

과 半齒音「ㅿ」도 역시 혀[舌]와 이[齒]의 꼴을 본떴지만, 그 글자의 體를 다르게 하였다. 

따라서 畫을 더한 뜻이 없다.”10)라고 한 데서 그것을 確認할 수 있다. 

    1.2.3) 並書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우리말이나 中國 漢字音, 그리고 그 밖의 外國 말을 적기 위하

여, 象形과 加畫으로 만든 17字를 바탕으로 하여, 더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쓸 수 있게 하

였다. 이 17字를 가로[橫]로 나란히 쓰거나, 아니면 세로[縱]로 이어 쓰는 方法이 그것인

데. 앞의 것을 ‘並書’라고 하고, 뒤의 것을 ‘連書’라고 한다. 並書는 ‘各字並書’와 ‘合用並書’

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ㄲ,ㄸ,ㅃ,ㅆ,ㅉ,ㆅ」等을 各字並書라

고 하고, 다른 글자들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ㅺㆍㅼㆍㅽ, ㅳㆍㅄㆍㅶㆍㅷ, ㅴㆍㅵ」等을 

‘合用並書’라고 한다.11)

    1.2.4) 連書

  連書는 象形과 加畫으로 만든 글자를 세로[縱]로 나란히 이어 쓰는 것인데,「ㅂ,ㅍ,ㅃ,

ㅁ」아래「ㅇ」을 세로로 이어 쓴 脣輕音「ㅸ,ㆄ,ㅹ,ㅱ」等과 半舌音「ㄹ」아래「ㅇ」을 세

로로 이어 쓴 半舌輕音「ᄛ」이 있다.12) 그러나「ᄛ」은 어디에도 쓰인 적이 없다.

   1.2) 中聲

    1.2.1) 象形

  中聲을 적는 글자는 모두 11字이다. 中聲 가운데 가장 基本이 되는 소리는［ʌ, ɯ, i］의 

9) ㆁ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盖喉屬

水而牙屬木 ㆁ雖在牙而與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ㄱ木之成質 ㅋ木之盛長 ㄲ木之老壯 故至

此乃皆取象於牙也(『訓民正音』制字解)  

10) 半舌音ㄹ半齒音ㅿ亦象舌齒之形 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訓民正音』制字解)  

11) 並書에 대해서는『訓民正音』(解例本)의 다음 부분을 참고할 것.

  ㄱ. ㄱ 牙音｡如君字初發聲 並書｡如虯字初發聲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訓民正音』本文) 

  ㄴ. 全淸並書則爲全濁･以其全淸之聲凝則爲全濁也｡唯喉音次淸爲全濁者･盖以ㆆ聲深不爲之凝･ㅎ比ㆆ聲淺･故凝而爲

     全濁也｡(『訓民正音』制字解) 

  ㄷ.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如諺語·爲地･爲隻･爲隙之類｡各字並書･如諺語·혀爲舌而·爲引･괴·여爲我愛人而

     괴·爲人愛我･소·다爲覆物而쏘·다爲射之之類｡(『訓民正音』合字解) 

12) 連書에 대해서는『訓民正音』(解例本)의 다음 부분을 참고할 것.

  ㄱ. ㅇ連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 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訓民正音』本文) 

  ㄴ. ㅇ連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訓民正音』制字解) 

  ㄷ. 半舌有輕重二音｡然韻書字母唯一･且國語雖不分輕重･皆得成音｡若欲備用･則依脣輕例･ㅇ連書ㄹ下･爲半舌輕音･
     舌乍附上腭｡(『訓民正音』合字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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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이다. 이 소리들은 각각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象形하여,「ᆞ,ㅡ,ㅣ」따위

의 세 글자를 만들었다.13) 이것을 흔히들 基本字라고 한다. 이 中聲들은, 初聲의 境遇처럼, 

發音器官을 象形하여 글자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中聲은, 初聲과는 달리, 그것을 發

音할 때 입안에서 空氣의 흐름이 障碍를 받지 않기 때문에, 發音器官의 움직임을 象形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2) 合成

  象形의 原理에 따라 만든「 ᆞ,ㅡ,ㅣ」等을 서로 合하여 만든 글자가「ㅗ,ㅏ,ㅜ,ㅓ,ㅛ,ㅑ,ㅠ,

ㅕ」등의 여덟 글자인데,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方法을 ‘合成’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ㅗ,

ㅏ,ㅜ,ㅓ」는 初出字이고,「ㅛ,ㅑ,ㅠ,ㅕ」는 再出字이다.14) 合成은 初聲의 加畫에 對應된다. 

    1.2.3) 相合

  中聲의 境遇는 서로 다른 글자들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方法만 可能한데, 이것을 ‘相合’이

라고 한다.「ᆞ,ㅡ,ㅣ,ㅗ,ㅏ,ㅜ,ㅓ,ㅛ,ㅑ,ㅠ,ㅕ」等을 가로[橫]로 나란히 結合하는 것이 그것이

다. 여기에는「ㅘ,ㆇ,ㅝ,ㆊ」等의 ‘同出’ 相合’과「ᆡ, ᅴ,ᅬ,ᅢ, ᅱ,ᅦ,ᆈ, ᅤ,ᆔ,ᅨ」等의 ‘一字中

聲’의 相合’,「ㅙ,ㆈ,ㅞ,ㆋ」等의 ‘二字中聲’의 相合 等이 있다.15) 相合은 初聲의 合用並書에 

對應된다.

   1.3) 音節合字와 傍點

  그런데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訓民正音으로 우리말과 漢字音을 적을 때는 반드시 初ㆍ

中ㆍ終聲을 가로[橫]로 나란히 풀어 쓰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한데 모아 적게 하고, 그 

왼쪽에 다시 傍點을 찍도록 하였다.『訓民正音』本文의 “「ᆞ,ㅡ,ㅗ,ㅜ,ㅛ,ㅠ」따위는 初聲 

아래 붙여 쓰고,「ㅣ,ㅏ,ㅓ,ㅑ,ㅕ」따위는 初聲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合해야만 音을 이루는데, 왼쪽에 한 點을 더하면 去聲이 되고, 둘이면 上聲이 되고, 點이 없

으면 平聲이 된다. 入聲은 點을 더하는 것은 같으나 促急하다.”16)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當時의 우리말을 表記한 具體的인 例는『訓民正音』用字例에 실려 있는데,「:감(柿), 우․케
(未舂稻), 사․(蝦), 아(弟), :별(星)」따위가 그것이다.17) 當時의『東國正韻』漢字音을 表

記한 具體的인 例는『訓民正音』(諺解本)에서 確認할 수 있는데,「君군, 快․쾡, 虯, 業․
」,「斗:, 呑, 覃땀, 那낭」,「彆․, 漂, 步․뽕, 彌밍」,「卽․즉, 侵침, 慈, 戌․, 邪

쌍」,「挹․, 虛헝, 洪, 欲․욕」,「閭령」,「穰」따위가 그것이다.

13) ᆞ舌縮而聲深･天開於子也｡形之圓･象乎天也｡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地闢於丑也｡形之平･象乎地也

    ｡ㅣ舌不縮而聲淺･人生於寅也｡形之立･象乎人也｡(『訓民正音』制字解) 

14) ㅗ與ᆞ同而口蹙･其形則ᆞ與ㅡ合而成･取天地初交之義也｡ㅏ與ᆞ同而口張･其形則ㅣ與ᆞ合而成･取天地之用發於

   事物待人而成也｡ㅜ與ㅡ同而口蹙･其形則ㅡ與ᆞ合而成･亦取天地初交之義也｡ㅓ與ㅡ同而口張･其形則ᆞ與ㅣ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ㅛ與ㅗ同而起於ㅣ｡ㅑ與ㅏ同而起於ㅣ｡ㅠ與ㅜ同而起於ㅣ｡ㅕ與ㅓ同而起於ㅣ｡ㅗ
   ㅏㅜㅓ始於天地･爲初出也｡ㅛㅑㅠㅕ起於ㅣ而兼乎人･爲再出也｡(『訓民正音』制字解)   

15)ㄱ. 二字合用者･ㅗ與ㅏ同出於ᆞ･故合而爲ㅘ｡ㅛ與ㅑ又同出於ㅣ･故合而爲ㆇ｡ㅜ與ㅓ同出於ㅡ･故合而爲ㅝ｡ㅠ與ㅕ

     又同出於ㅣ･故合而爲ㆊ｡以其同出而爲類･故相合而不悖也｡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十･ㆎㅢㅚㅐㅟㅔㆉㅒㆌㅖ是也｡  
  二字中聲之與ㅣ相合字四･ㅙㅞㆈㆋ是也｡(『訓民正音』中聲解)

   ㄴ. 中聲二字三字合用･如諺語·과爲琴柱･홰爲炬之類｡......ᆞㅡ起ㅣ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當合

     二字而用･如ㄱᆝㄱᆜ之類｡其先縱後橫･與他不同｡(『訓民正音』合字解)  

16) ᆞㅡㅗㅜㅛㅠ附書初聲之下 ㅣㅏㅓㅑㅕ附書於右 凡字必合而成音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

同而促急(『訓民正音』本文) 

17) 傍點에 대해서는『訓民正音』의 다음 부분을 참고할 것.

    諺語平上去入･如활爲弓而其聲平･:돌爲石而其聲上･·갈爲刀而其聲去･·붇爲筆而其聲入之類｡凡字之左･加一點爲去

    聲･二點爲上聲･無點爲平聲｡而文之入聲･與去聲相似｡諺之入聲無定･或似平聲･如긷爲柱･녑爲脅｡或似上聲･如:낟爲

    穀･:깁爲繒｡或似去聲･如·몯爲釘･·입爲口之類｡其加點則與平上去同｡(『訓民正音』合字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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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

全淸 ㄱ ㄷ ㅂ ㅅ/ㅈ ㆆ - -

次淸 ㅋ ㅌ ㅍ -/ㅊ ㅎ - -

全濁 ㄲ ㄸ ㅃ ㅆ/ㅉ ㆅ - -

不淸不濁 ㆁ ㄴ ㅁ - ㅇ ㄹ ㅿ

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
脣重 脣輕 齒頭 正齒

全淸 ㄱ ㄷ ㅂ ㅸ ᄼ/ᅎ ᄾ/ᅐ ㆆ - -

次淸 ㅋ ㅌ ㅍ - -/ᅔ -/ᅕ ㅎ - -

全濁 ㄲ ㄸ ㅃ ㅹ ᄽ/ᅏ ᄿ/ᅑ ㆅ - -

不淸不濁 ㆁ ㄴ ㅁ ㅱ - - ㅇ ㄹ ㅿ

          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

全淸 ㄱ ㄷ ㅂ ㅅ/ㅈ ㆆ - -

次淸 ㅋ ㅌ ㅍ -/ㅊ ㅎ - -

全濁 - - - - - - -

不淸不濁 ㆁ ㄴ ㅁ - ㅇ ㄹ ㅿ

  2) 訓民正音의 體系

   2.1) 初聲體系

  訓民正音의 初聲體系는 初聲 17字에 바탕으로 하고 있다.『六祖法寶壇經諺解』등의 朝鮮

의 現實 漢字音 表記는 이 體系를 따르고 있는데, (1)이 그것이다. 그러나「ㆆ」은 現實 漢

字音을 表記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1) 『六祖法寶壇經諺解』等의 17初聲體系

     

  (1)에 各字並書 6字를 더하면, 23字가 되는데, 이것이『東國正韻』23字母 體系이다. (2)

가 그것인데,『訓民正音』,『月印千江之曲』等의 漢字音 表記도 이 體系를 따르고 있다.

    (2) 『東國正韻』等의 23字母體系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이 밖에 中國 漢字音을 表記하기 위하여,「ㅸㆍㆄㆍㅹㆍㅱ」과

「ᄼ, ᅎ, ᅔ, ᄽ, ᅏ」, 그리고「ᄾ, ᅐ, ᅕ, ᄿ, ᅑ」 等의 글자를 더 만들었는데, 이것은 脣

輕音과 齒頭音 및 整齒音을 적기 위한 글자이다. 後者는「ㅅ, ㅈ, ㅊ, ㅆ, ㅉ」 따위의 左 또

는 右의 畫을 길게 한 것이다.18)「ㅸ」은 우리말을 表記하는 데도 쓰였다. 그러나「ㆄ」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다. 이것을 根據로 한 것이『洪武正韻譯訓』의 31字母體系이다.

    (3)『洪武正韻譯訓』의 31字母體系

  

18) 訓民正音』(諺解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곧 “中國․귁소․리․옛․니쏘․리․ 齒:칭

    頭․와 正․齒:칭․왜 ․요․미 잇․니 ᅎᅔᅏᄼᄽ字․․ 齒:칭頭ㅅ소․리․예 ․․고 ᅐᅕᅑᄾᄿ字․․ 正․
    齒:칭ㅅ소․리․예 ․나․니”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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舌縮 舌小縮 舌不縮

ᆞ ㅡ ㅣ

口蹙
ㅗ ㅜ -

起於ㅣ ㅛ ㅠ -

口張
ㅏ ㅓ -

起於ㅣ ㅑ ㅕ -

 2.2) 中聲體系

  訓民正音의 中聲體系는 中聲 11字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根據로 하여, 

中聲 11字 體系를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ㅛ,ㅑ,ㅠ,ㅕ」는「ㅣ」에서 시작하

는 소리[起於ㅣ]이다.  

    (4) 訓民正音의 中聲 體系

  그 밖의 中聲은 相合의 方法으로 만든 글자들인데,『訓民正音』中聲解의 中聲 29字 가운

데, 11字를 除外한 나머지 18字가 그것이다. 이것을 表로 보이면, (5)와 같다. 이것은 朝鮮

의 現實 漢字音과 矯正 漢字音, 그리고 中國 漢字音을 表記하는 데 쓰였다. 

    (5) 相合의 18字 體系

11字
相合

ᆞ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同出相合 - - - - ㅘ - ㅝ - ㆇ - ㆊ

一字中聲相合 ᆡ ㅢ -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

二字中聲相合 - - - - ㅙ - ㅞ - ㆈ - ㆋ

Ⅲ. 訓民正音의 漢字音 表記

 1. 聲ㆍ韻과 初聲ㆍ中聲ㆍ終聲의 對應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우리 漢字音의 音節構造를 初聲ㆍ中聲ㆍ終聲으로 分析한 뒤에, 

이것을 다시 中國 漢字音의 聲과 韻에 對應시켰는데, 그 對應 關係를 推定하면, 다음과 같

다.(林龍基 1992:21, 2008:124 參考) 

  (6)

 

  (6)에 따르면, 聲은 初聲에 바로 對應한다. 왜냐하면 聲과 初聲은, 中國말이나 우리말에서, 

音節 안에서의 機能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韻과 中ㆍ終聲의 對應은 그렇지 않다. 이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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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對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나라 말의 音節構造에 對한 認識이 서로 다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對應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論議가 必要하다.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

이 理解하고 있었던 韻과 中ㆍ終聲의 對應 關係는 다음과 같다. 곧 韻을 構成하고 있는 要

素는 韻頭, 韻腹, 韻尾인데, 韻尾는 다시 陰聲韻尾(-Ø, -j, -w)와 陽聲韻尾(-ŋ/k, -n/t, 

-m/p)로 나누어진다. 陽聲韻尾에는 入聲韻尾(-k, -t, -p)가 包含되는데, 이것은 우리말의 

終聲에 對應한다. 그 나머지는 모두 中聲에 對應한다. 그러므로 陽聲韻尾와 終聲의 對應에 

對해서도 많은 論議가 必要하지 않다. 

  그러나 中聲의 境遇는 그렇지 않다. 곧 韻頭, 韻腹, 陰聲韻尾는, 韻腹을 中心으로 하여, 하

나의 單位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中聲에 對應한다. 따라서 中聲은 韻腹(V)만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여기에 韻頭(j-, -w, jw(ɥ)-)와 陰聲韻尾(-Ø, -j, -w)가 結合하여 中聲을 이

룰 수도 있다. 韻腹에 韻頭와 陰聲韻尾가 結合하여 中聲을 이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類型의 中聲이 可能하다. 곧 '韻頭와 韻腹', '韻腹과 陰聲韻尾', '韻頭와 韻腹과 陰聲韻

尾'가 各各 結合하여 이루는 中聲들이 그것이다. 이것은 中聲 글자를 만드는 過程에 그대로 

反影된다.19) 그런데 韻頭는 介母의 차이에 따라,「j-」韻頭,「w-」韻頭,「jw(ɥ)-」韻頭 따

위로 나누어지고, 陰聲韻尾는「-Ø」韻尾,「-j」韻尾,「-w」韻尾 따위로 나누어지므로, 中聲

은 다시 ‘韻頭-韻腹’ 型 세 가지, ‘韻腹-陰聲韻尾’ 型 두 가지, 그리고 ‘韻頭-韻腹-陰聲韻尾’ 

型 여섯 가지로 細分된다. 이제 韻頭, 韻腹, 陰聲韻尾에 對應하는 中聲의 類型을 提示하면, 

(7)과 같다.

    (7) 中聲의 類型

      가. 韻腹;

          V;「  , ㅡ, l, ㅗ,ㅏ,ㅜ,ㅓ」

      나. 韻頭+韻腹;

        ㄱ. j+V;「ㅛ,ㅑ,ㅠ,ㅕ」

        ㄴ. w+V;「ㅘ,ㅝ」

        ㄷ. jw(ɥ)+V;「ㆇ,ㆊ」

      다. 韻腹+韻尾;

        ㄱ. V+j;「ㆎ,ㅢ,ㅚ,ㅐ,ㅟ,ㅔ」

        ㄴ. V+w; 效攝, 流攝

      라. 韻頭+韻腹+韻尾

        ㄱ. j+V+j;「ㆉ,ㅒ,ㆌ,ㅖ」

        ㄴ. j+V+w; 效攝, 流攝

        ㄷ. w+V+j;「ㅙ,ㅞ」

        ㄹ. w+V+w; 效攝, 流攝

        ㅁ. jw(ɥ)+V+j;「ㆈ,ㆋ」

19) ㆍ韻과 初聲ㆍ中聲ㆍ終聲의 對應 관계는『訓民正音』의 다음 部分에서 確認할 수 있다.

   ㄱ. 正音初聲 卽韻書之字母也｡聲音由此而生･故曰母｡(『訓民正音』初聲解)

   ㄴ. 中聲者･居字韻之中･合初終而成音｡如呑字中聲是ᆞ･ᆞ居ㅌㄴ之間而爲｡卽字中聲是ㅡ･ㅡ居ㅈㄱ之間而爲즉｡
     侵字中聲是ㅣ･ㅣ居ㅊㅁ之間而爲침之類｡洪覃君業欲穰戌彆皆倣此｡二字合用者･ㅗ與ㅏ同出於ᆞ･故合而爲ㅘ｡ㅛ
     與ㅑ又同出於ㅣ･故合而爲ㆇ｡ㅜ與ㅓ同出於ㅡ･故合而爲ㅝ｡ㅠ與ㅕ又同出於ㅣ･故合而爲ㆊ｡以其同出而爲類･故相

     合而不悖也｡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十･ㆎㅢㅚㅐㅟㅔㆉㅒㆌㅖ是也｡二字中聲之與ㅣ相合字四･ㅙㅞㆈㆋ是也｡(『訓  

  民正音』中聲解)

   ㄷ. 終聲者･承初中而成字韻｡如卽字終聲是ㄱ･ㄱ居즈終而爲즉｡洪字終聲是ㆁ･ㆁ居終而爲之類｡舌脣齒喉皆同｡
      (『訓民正音』終聲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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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jw(ɥ)+V+w; 效攝, 流攝

終聲은 陽聲韻尾와 對應하므로,「-ŋ/k, -n/t, -m/p」等의 여섯 가지가 있다. 

 2. 漢字音 表記法

  1)『訓民正音』의 音節合字法 

  『訓民正音』에는 漢字音 表記와 關聯 있는 內容이 곳곳에 나타난다. 다음은 合字解와 終

聲解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漢字音의 音節合字 表記, 우리말과 漢字音의 終聲 表記, 한잣말

과 우리말을 섞어 쓸 때의 表記,「ㄹ」終聲 漢字音 表記 等에 관한 것이다. 

    (8)ㄱ. 初中終三聲合而成字 初聲或在中聲之上 或在中聲之左 如君字ㄱ在ㅜ上 業字ㆁ在ㅓ左之類 中  

         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ᆞㅡㅗㅛㅜㅠ是也 縱者在初聲之右 ㅣㅏㅑㅓㅕ是也 如呑字ᆞ在ㅌ下  

         卽字ㅡ在ㅈ下 侵字ㅣ在ㅊ右之類 終聲在初中之下 如君字ㄴ在구下 業字ㅂ在下之類(『訓民   

        正音』合字解)

       ㄴ.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 不淸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 則宜於平   

        上去 全淸次淸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 所以ㆁㄴㅁㅇㄹㅿ六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 如곶爲梨花 의갗爲狐皮 而ㅅ字可   

        以通用 故只用ㅅ字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聲音也(『訓民正音』終聲解)

       ㄷ. 文與諺雜用 則有因字音 而補以中終聲字 如孔子ㅣ魯ㅅ:사之類(『訓民正音』合字解)

       ㄹ. 且半舌之ㄹ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如入聲之彆字終聲當用ㄷ 而俗習讀爲ㄹ 盖ㄷ變而爲輕也  

         若用ㄹ爲彆之終 則其聲舒緩 不爲入也(『訓民正音』終聲解)

  (8ㄱ)에서는 漢字音 表記의 例를 들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말과 漢字音 表記에 다 該當한

다. 이것의 본디 뜻은 初ㆍ中ㆍ終聲의 글자를 各各 가로로 풀어쓰지 말고, 먼저 初聲과 中

聲을 붙여 쓴 다음, 그 아래 다시 終聲을 받쳐 쓰라는 것이다. 이 때 中聲은 글자꼴에 따라

서, 初聲과 가로[橫]로 나란히 붙여 쓰기도 하고, 세로[縱]로 나란히 붙여 쓰기도 한다.20) 

따라서 이것은 初ㆍ中ㆍ終聲의 글자를 音節 單位로 합쳐 쓰는 方法, 곧 ‘音節合字法’에 대한 

一種의 規定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君」을「군」이라 表記하고,「業」을「」이라고 

表記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렇게 표기한 것을 우리는 ‘音節合字’라고 한다.

  (8ㄴ)은 우리말과 漢字音의 終聲 表記에 관한 規定이다. 곧 終聲은 緩急으로 對立되는데, 

平聲ㆍ上聲ㆍ去聲의 終聲은 느리고[緩], 入聲의 終聲은 빠르기[急]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한 무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ㆁ, ㄴ, ㅁ, ㅇ, ㄹ, ㅿ」따위의 不淸不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平ㆍ上ㆍ去聲의 終聲에 마땅하고,「ㄱ, ㄷ, ㅂ, ㅅ, ㅈ, ㆆ

ㆍㅋ, ㅌ, ㅍ, ㅊ, ㅎㆍㄲ, ㄸ, ㅃ, ㅆ, ㅉ, ㆅ」따위의 全淸ㆍ次淸ㆍ全濁의 글자는 그 소리가 

빠르기 때문에, 入聲의 終聲에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 

따위의 여덟 글자만 가지고도 終聲을 다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8ㄴ)에서 “然ㄱㆁㄷㄴ

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곶[梨花]”의 종성「ㅅ, ㅈ」와 

“의 갗[狐皮]의 終聲「ㅿ, ㅊ」는 모두「ㅅ」으로 表記할 수 있기 때문에, “곳”과 “엿

의 갓” 따위와 같이 表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덟 終聲 가운데,「ㅇ」은 그 소리

가 아주 묽고 비기 때문에, 반드시 終聲에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中聲만으로도 얼마든

20) 訓民正音』本文에서는 中聲을 初聲 아래 붙여 쓰거나, 오른 쪽에 붙여 쓰는 것을 附書라고 한다.(ᆞㅡㅗㅜ

ㅛㅠ 附書初聲之下｡ㅣㅏㅓㅑㅕ･附書於右｡凡字必合而成音｡) 그리고 初ㆍ中ㆍ終聲을 한 글자로 한데 모아 쓰는 

것을 音節合字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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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 音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8ㄴ)에서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聲音

也”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8ㄴ)의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라는 規定과 “且ㅇ聲

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聲音也”라는 規定은 漢字音 表記에 그대로 反映된다. 止攝, 

遇攝, 蟹攝, 果攝, 假攝 따위의 漢字音을 表記할 때, 그 終聲 자리에「ㅇ」을 表記하기도 하

고, 表記하지 않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效攝과 流攝의 漢字音 表記에서, 그 終

聲 자리에「ㅱ」을 적기도 하고, 적지 않기도 하는 것도 이와 關聯이 있다. 

  (8ㄷ)은 한잣말과 우리말을 섞어 쓸 境遇에 該當하는 規定인데, 漢字의 꼴 때문에 中聲과 

終聲을 漢字와 섞어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곧 “孔子ㅣ魯ㅅ사”의「ㅣ」와「ㅅ」이 그것이

다. “孔子ㅣ”의「子」는 朝鮮의 現實 漢字音이「·」인데,21) 여기에 임자자리 토씨[主格助

詞]「ㅣ」가 結合하면,「․」가 된다. 이것을 漢字로 적으면,「子ㅣ」가 된다는 것이다. “魯

ㅅ사”의 경우는 이른바 ‘사잇소리’ 表記에 관한 規定인데, 이 말은 “(孔子가) 魯나라의 사

람”이라는 뜻이므로, 한잣말「魯」와 우리말「:사」사이에는 사잇소리가 덧난다,「魯」는 

現實 漢字音이「․노」인데22), 여기에 사잇소리「ㅅ」이 덧나면,「․놋」이 된다. 이것을 한자

로 적으면,「魯ㅅ」이 된다는 것이다. 

  (8ㄹ)은 臻攝이나 山攝 入聲字의 朝鮮 漢字音 表記와 關聯 있는 것인데, 臻攝이나 山攝의 

終聲을「ㄹ」이라 적으면, 入聲이 될 수 없으므로,「ㄷ」으로 表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게 해야 入聲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東國正韻』에서는 이것을「ㄷ」이라 表記하

지 않고, 恒常「ㅭ」이라 表記하는데, 이것을 ‘以影補來’라고 한다.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東國正韻』序에도 確認된다.

  2)『東國正韻』의 矯正 漢字音 表記法  

  當時의 朝鮮 漢字音을 矯正한 것이『東國正韻』인데, 여기에는 矯正의 對象과 範圍가 分

明히 드러나 있다. (9)에서 그것을 確認할 수 있다. 이것에 根據하여 朝鮮의 現實 漢字音을 

矯正하였는데,『東國正韻』은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음은『東國正韻』申叔舟 序에

서 漢字音 矯正과 관련 있는 內容들을 옮겨 온 것이다.

    (9)ㄱ. 或依漢音 或從俚語 而字母七音淸濁四聲皆有變焉 若以牙音言之溪母之字 太半入於見母 此   

         字母之變 溪母之字或入於曉母 此七音之變也 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    

         無濁聲 豈有此理 此淸濁之變也 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 質勿諸韻宜以端母爲終聲     

         而俗用來母 其聲徐緩 不宜入聲 此四聲之變也 端之爲來 不唯終聲 如次第之第 牧丹之丹之類   

         初聲之變者亦衆 國語多用溪母 而字音則獨夬之一音而已 此尤可笑者也

       ㄴ. 盖古之爲詩也 恊其音而已 自三百篇而降漢魏晉唐諸家亦未嘗拘於一律 如東之與冬 江之與陽  

         之類 豈可以韻別 而不相通恊哉 且字母之作 諧於聲耳 如舌頭舌上脣重脣輕齒頭正齒之類 於    

         我國字音未可分辨 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六字乎

       ㄷ.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 定其音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 因俗  

         歸正 舊習譌謬至是而悉革矣

   (9ㄱ)에서는 當時의 朝鮮 漢字音이 中國 漢字音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아주 具體的으로 

21) 子」의 은 다음과 같다. “(廣) 卽里切,「精止開三上止」(tsĭə)”(『漢字古音手冊』2010:92)

   이 글자의 音을『東國正韻』(5:1ㄴ)에서는「:」,『洪武正韻譯訓』(7:10)에서는「:」,『六祖法寶壇經諺解』 

(서:3ㄴ)에서는「․」라고 表記하고 있다.        

22)「魯」의 中古音은 다음과 같다. “(廣) 郞古切,「來姥合一上遇」(lu) ”(『漢字古音手冊』2010:167)

   이 글자의 音을『東國正韻』(6:17ㄱ)에서는「:롱」,『洪武正韻譯訓』((8:3ㄱ))에서는「:루」,『小學諺解』((4:23

ㄱ)에서는「․노」,『論語諺解』(1:28ㄴ)에서는「로․」라고 表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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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摘하고 있는데, ‘字母의 變化’, ‘七音의 變化’, ‘淸濁의 變化’, ‘四聲의 變化’ 따위가 그것이

다.『東國正韻』에서는 여기에 該當하는 漢字들은 例外 없이 모두 矯正하였다. 漢字音 가운

데 次淸이 全淸으로 바뀐 것을 字母의 變化라고 한다. 牙音의 境遇, 當時「考」23)의 中國 

漢字音 聲母는 溪母인데, 朝鮮 漢字音 聲母는 見母이다. 溪母가 見母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洪武正韻譯訓』에서는 이것을「:」라 表記하고,『六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고」라고 

表記한 것이다.『東國正韻』에서는「:고」를「:」로 矯正하였다.

  漢字音의 七音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을 七音의 變化라고 한다. 牙音의 

境遇,「恢」24)의 中國 漢字音 聲母는 溪母인데, 朝鮮 漢字音 聲母는 曉母이다. 溪母가 曉母

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洪武正韻譯訓』에서는 이것을「퀴」라 表記하고,『新增類合』

(1576)에서는「회」라고 表記한 것이다.『東國正韻』에서는「회」를「쾽」로 矯正하였다.

  漢字音 가운데 全濁이 全淸이나 次淸으로 바뀐 것을 淸濁의 變化라고 한다. 齒音의 境遇,

「慈」25)의 中國 漢字音 聲母는 從母인데, 朝鮮 漢字音 聲母는 精母이다. 따라서『洪武正韻

譯訓』에서는「」라 表記하고,『六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라고 표기한 것이다.『東

國正韻』에서는「」를「」로 矯正하였다. 

  漢字音 가운데 ‘平ㆍ上ㆍ去ㆍ入’ 等의 四聲이 바뀐 것을 四聲의 變化라고 한다. 이것은 上

聲과 去聲의 區別이 없어진 것[上去無別]과 入聲이 去聲으로 바뀐 것의 두 가지가 있다. 例

를 들면,「子」의 境遇, 中國 漢字音은 上聲인데, 現實 漢字音은 去聲이다. 따라서『洪武正

韻譯訓』에서는 이것을「:」라고 表記하고,『六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라고 表記한 

것이다.『東國正韻』에서는「․」를「:」로 矯正하였다. 그리고「彆」26)의 境遇, 中國 漢

字音은 入聲이므로,「․볃」이라고 表記해야 하지만, 朝鮮의 現實 漢字音은 入聲이 아니므로,

「․별」이라 表記한다. (7ㄹ)은 이와 같은 事實을 指摘한 것이다. 따라서 朝鮮의 現實 漢字

音「․별」을『東國正韻』에서는「․」로 矯正하였는데, 終聲「ㄹ」만으로는 入聲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ㆆ」를 補充하여, 入聲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ㅭ」은 入聲을 表記하

기 위한 한 方法이다. 入聲으로 矯正하기 爲하여, 影母(ㆆ)로써 來母(ㄹ)를 補充하기 때문에, 

以影補來라고 한다. (8ㄷ)의 “以影補來”가 그것이다.

  (9ㄴ)은 中國에서는 예로부터, 作詩의 境遇, 韻母 體系를 一律的으로 따르지 않았는데, 朝

鮮 漢字音의 字母[聲母] 體系의 境遇도 굳이『廣韻』의 36字母 體系를 따를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 漢字音의 舌頭ㆍ舌上, 脣重ㆍ脣輕, 齒頭ㆍ正齒 따위의 區別이 朝鮮 漢

字音에는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9ㄷ)은『東國正韻』의 體系를 4聲, 91韻, 23字母로 定한 뒤에, 訓民正音을 創制하여, 朝

鮮의 現實 漢字音을 그에 맞게 矯正한 事實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質韻과 勿韻 같은 韻들

은 모두 以影補來로써, 俗音을 正音으로 되돌려, 舊習 잘못을 크게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東國正韻』에서는 4聲, 91韻 23字母 體系를 따르고 있는데, 漢字音의 矯正 

表記는 이 體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聲母와 四聲의 경우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

지를 具體的으로 指摘하고, 또 그것을 中國 漢字音에 맞게 矯正하여, 表記에 反映하였지만, 

韻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大部分 現實 漢字音의 中聲을 그대로 따르지만, 一部는 中國 漢

字音에 맞추어 矯正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矯正하였는지 等에 對해서는 

23) 考」의 中古音은 다음과 같다. “(廣)苦浩切, 溪晧開一上效(kʻɑu)”(『漢字古音手冊』2010:241) 

24)「恢」의 中古音은 다음과 같다. “(廣)苦回切,「溪灰合一平蟹」(kʻuɒi)”(『漢字古音手冊』2010;226) 

25)「慈」의 中古音은 다음과 같다. “(廣)疾之切,「從之開三平止」(dzĭə)”(『漢字古音手冊』2010:94)  

26)「彆」의 上古音 反切과 中古音은 다음과 같다.

  “ (古)幫月切(pĭāt), (廣)必袂切, 幫祭開三去蟹(pĭɛi)」”(『漢字古音手冊』20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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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言及이 없다.

  3) 漢字音 表記法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위에서 살펴본 初ㆍ中聲 體系와『訓民正音』의 音節合字法, 그

리고『東國正韻』의 矯正 漢字音 表記法에 따라, 朝鮮의 現實 漢字音과 矯正 漢字音, 그리

고 中國 漢字音을 表記하였는데, 表記 對象에 따라 글자 體系와 表記法을 달리 하였다. 朝

鮮의 現實 漢字音과 矯正 漢字音은 우리말의 音節構造에 맞게, 初ㆍ中ㆍ終聲을 音節合字로 

表記하고, 中國 漢字音은 中國말의 音節構造에 맞게, 聲과 韻을 音節合字로 表記하였다.

  漢字音은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표기되었다. 初聲은 朝鮮의 現實 漢字音을 表

記한『六祖法寶壇經諺解』等은 17初聲體系, 矯正 漢字音을 表記한『東國正韻』等은 23字母

體系, 中國 漢字音을 表記한『洪武正韻譯訓』은 31字母體系를 따라 表記된다. 

  中聲은, ‘韻腹’만으로 된 中聲(V)은「ᆞ,ㅡ,ㅣ,ㅗ,ㅏ,ㅜ,ㅓ」, ‘韻頭+韻腹’으로 된 中聲 가운

데 ‘j+V’ 型은「ㅛ,ㅑ,ㅠ,ㅕ」, ‘w+V’ 型은「ㅘ,ㅝ」, ‘jw(ɥ)+V’ 型은「ㆇ,ㆊ」, ‘韻腹+韻尾’

로 된 中聲 가운데 ‘V+j’ 型은「ㆎ,ㅢ,ㅚ,ㅐ,ㅟ,ㅔ」, ‘韻頭+韻腹+韻尾’로 된 中聲 가운데 

‘j+V+j’ 型은「ㆉ,ㅒ,ㆌ,ㅖ」, ‘w+V+j’ 型은「ㅙ,ㅞ」, ‘jw(ɥ)+V+j’ 型은「ㆈ,ㆋ」등으로 表

記된다. 그러나 ‘韻腹+韻尾’의 中聲 ‘V+w’ 型, ‘韻頭+韻腹+韻尾’의 中聲 ‘j+V+w’ 型과 

‘w+V+w’ 型은 모두 ‘效攝’과 ‘流攝’에 屬하는데, 이 類型의 中聲이 當時 朝鮮 漢字音에는 

없다. 따라서 效攝과 流攝에 屬하는 漢字音의 表記는 朝鮮 漢字音과 中國 漢字音이 다르다. 

例를 들면, 流攝에 屬하는「斗」의 中古音(再構音)은 *[təu]인데,(郭錫良 2010:281) 朝鮮 

漢字音은 [tu]이다. 따라서『訓蒙字會』에서는「․두」,『東國正韻』에서는「」,『洪武正韻

譯訓』에서는「:」라고 表記한다.『訓蒙字會』는 韻尾「w」를 表記에 反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韻腹 [ə]과 結合하여 中聲 [u]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東國正

韻』에서는 終聲 자리에「ㅱ」을 表記하고 있지만, 이것은 音價가 없고, 다만 效攝이나 流

攝에 屬한다는 것만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文字論的으로 初聲, 中聲, 終聲으로 이루어진 音

節合字로 표기한다. 陰聲韻尾의 境遇도 이와 같다. 곧『東國正韻』에서는 止攝, 遇攝, 果攝, 

假攝이나 蟹攝에 속하는 漢字音은 반드시 그 終聲 자리에 音價가 없는「ㅇ」을 받쳐 적는

다.『洪武正韻譯訓』도 終聲 자리에「ㅱ」을 받쳐 적는데, 이것은 韻尾「w」를 表記한 것이

다. 따라서「ㅱ」는 音韻論的으로는 中聲에 包含되지만, 文字論的으로는 終聲에 對應된다.

  終聲은 陽聲韻尾와 對應하므로, 終聲 表記는 朝鮮 漢字音과 中國 漢字音이 크게 다르지 

않다.「ŋ-k, n-t, m-p」따위의 陽聲韻尾는 모두 終聲으로 表記되는데,「ŋ-k」는「ㆁ-ㄱ」,

「n-t」는「ㄴ-ㄷ」,「m-p」는「ㅁ-ㅂ」등으로 表記된다. 다만 舌音의 入聲韻尾「t」는 朝

鮮의 現實 漢字音이「l」이므로,「ㄹ」로 表記한다.『月印千江之曲』과『東國正韻』에서는 

이것을 교정하여「ᇙ」으로 表記하는데, 이것을 ‘以影補來’라고 한다. 그러나『訓民正音』終

聲解에서는「彆」을「볃」이라 表記한다.『洪武正韻譯訓』은 舌音의 入聲韻尾「t」를「ㄷ」

으로 表記한다. 

  그리고 모든 漢字音은 初聲, 中聲, 終聲을 各各 橫으로 풀어쓰지 않고, 모두 音節로 모아

쓴다. 다만『六祖法寶壇經諺解』等과『訓民正音』은 陰聲韻尾를 전혀 表記에 반영하지 않는

다.『月印千江之曲』과『洪武正韻譯訓』은「-Ø,-j」만 表記에 反映하지 않는다. 그러나『東

國正韻』은 陰聲韻尾를 모두 表記에 反映한다.  

 

  4) 漢字音 表記의 實際

36 韓國學報第23期 2012年6月



  漢字音의 表記는, 漢字音이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지만, 韻尾 表記는 그렇지 않다. 우리

가 살펴보려고 하는 朝鮮의 現實 漢字音과 矯正 漢字音, 그리고 中國 漢字音 따위의 韻尾 

表記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該當 漢字의 韻尾의 種類에 따라, 漢

字音 表記가 어떻게 다른지를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1)「Ø」韻尾 漢字音의 表記

  「慈」는『訓民正音』에서「ㅈ」의 소리값을 表示하기 爲하여 選擇한 글자인데, 이 글자

의 中古音은「從,支,開,三,平,止」이다. 곧 ‘聲’은「從母」, ‘韻’은「支韻」, ‘開合’은「開口」, 

‘等’은「三等」, ‘四聲’은「平聲」, ‘攝’은「止攝」이다. 그런데 이 글자의 音을『六祖法寶壇

經諺解』에서는「」,『月印千江之曲』에서는「」,『東國正韻』에서는「」,『洪武正韻

譯訓』에서는「」라고 表記하고 있다.「」의 音은 [tsʌ]로 推定되는데,「ㅈ」는 聲,

「ᆞ」는 韻이다.「」는 初聲과 中聲만으로 이루어진 音節合字이다.「」의 音은 [dzʌ]

로 推定되는데, 이것은 글자로는 初ㆍ中ㆍ終聲으로 이루어진 音節合字이다. 따라서「」의 

終聲 자리의「ㅇ」은 소리값이 없다.『東國正韻』에서는 ‘止攝, 遇攝, 果攝, 假攝’과 ‘蟹攝’ 

等에 屬하는 漢字들은 모두 그 終聲 자리에「ㅇ」을 表記하고 있다. 止攝의「彌」를「밍」, 

遇攝의「步」를「․뽕」, 果攝의「那」를「낭」, 假攝의「邪」를「썅」, 蟹攝의「海」를「:

」라고 表記한 데서 그것을 確認할 수 있다.

  「微」의 中古音은「明,微,合,三,平,止」인데, 이것을『眞言勸供』에서는「미」,『東國正

韻』에서는「밍」,『洪武正韻譯訓』에서는「」라고 表記하고 있다.『東國正韻』의「밍」

는「」(慈)의「ㅇ」과 같다.『洪武正韻譯訓』의「」의「ㅱ」는 微母를 表記한 것이다.

  「魚」의 中古音은「疑,魚,開,三,平,遇」인데,『新增類合』은「어」,『東國正韻』은「」,

『洪武正韻譯訓』은「」라고 表記하고 있다.『東國正韻』의「」의 終聲 자리의「ㅇ」는

「」(慈)의「ㅇ」와 같고, 初聲의「ㆁ」는 疑母를 표기한 것이다.

   4.2)「j」韻尾 漢字音의 表記

  「快」는『訓民正音』에서「ㅋ」의 소리값을 表示하기 爲하여 選擇한 글자인데, 이 글자

의 中古音은「溪,夬,合,二,去,蟹」이다. 그런데 이 글자의 音을『眞言勸供』(1496),『訓民正

音』,『月印千江之曲』에서는「․쾌」,『東國正韻』에서는「․쾡」,『洪武正韻譯訓』에서는「․
쾌」라고 表記하고 있다.「․쾌」의 音은 [kʰwaj]로 推定되는데,「ㅋ」는 聲,「ㅙ」는 韻이다. 

이것은 初聲과 中聲만으로 이루어진 音節合字이다.「․쾡」亦是 [kʰwaj]를 音節合字로 表記

한 것인데, 글자로는 初ㆍ中ㆍ終聲으로 이루어진 音節合字이다. 따라서 이 글자의 終聲 자

리의「ㅇ」은 소리값이 없다.

  「祭」의 中古音은「精,祭,開,三,去,蟹」인데, 『飜譯小學』(1518)은「:졔」,『東國正韻』은

「․졩」,『洪武正韻譯訓』은「․」라고 表記하고 있다.『東國正韻』의「․졩」의「ㅇ」는「․
쾡」(快)의「ㅇ」와 같다.『洪武正韻譯訓』의「․」의「ᅎ」는 精母를 表記한 것이다.

  「廢」의 中古音은「幫,廢,合,三,去,蟹」인데,『六祖法寶壇經諺解』은「:폐」,『東國正韻』

은「․볭」,『洪武正韻譯訓』은「․」라고 表記하고 있다.『東國正韻』의「․볭」의「ㅇ」은「․
쾡」(快)의「ㅇ」와 같다. 그리고『東國正韻』의「․볭」의「ㅂ」(幇母)은「:폐」의「ㅍ」(滂

모)을 矯正한 것이다.「廢」는 원래 幇母(p)인데,『洪武正韻譯訓』에서「․」라고 表記한 것

은, 이때 이미 幇母(p)가 非母(f)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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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w」韻尾 漢字音의 表記

  「虯」는『訓民正音』에서「ㄲ」의 소리값을 表示하기 爲하여 選擇한 글자인데, 이 글자

의 中古音은「群,幽,開,四,平,流」이다. 그런데 이 글자의 音을『訓民正音』初聲解에서는

「뀨」,『東國正韻』에서는「」,『洪武正韻譯訓』에서는「」라고 表記하고 있다.「뀨」

는 [ɡju]를 表記한 것인데, 이것은 初聲과 中聲만으로 이루어진 音節合字이다.「」亦是 

[ɡju]를 表記한 것인데, 이것은 初ㆍ中ㆍ終聲로 이루어진 音節合字이다. 따라서「」의

「ㅱ」은 소리값이 없다.「ㅱ」은 다만 이 글자의 音이 본디 陰聲韻尾「ｗ」를 가진 流攝에 

屬하는 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의 境遇는 이와 다르다. 곧

「」의「ㄲ」는 聲,「」는 韻을 表記한 것이다. 그러나 글자로는 初ㆍ中ㆍ終聲으로 이

루어진 音節合字이다.

  「考」의 中古音은「溪,晧,開,一,上,效」인데, 이 글자의 音을『六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고」,『東國正韻』에서는「:」, 그리고『洪武正韻譯訓』에서는「:」라고 表記하고 있

다. 이 가운데「:」의「ㅱ」은「」(虯)의「ㅱ」와 마찬가지인데, 다만「考」가 效攝에 

屬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東國正韻』에서는 流攝과 效攝에 屬하는 글자는 모두 

終聲의 자리에「ㅱ」을 적었음을 알 수 있다.「:」는 當時의 中國 漢字音［kʻɑu］를 表記

한 것인데, 이 境遇의「ㅋ」는 聲이고,「」는 韻이다. 이 또한 글자로는 初ㆍ中ㆍ終聲으로 

이루어진 音節合字이다. 

  「蕭」의 中古音은「心,蕭,開,四,平,效」인데,『新增類合』은「쇼」,『東國正韻』은「」, 

 『洪武正韻譯訓』은「」라고 表記하고 있다.『東國正韻』의「」의「ㅱ」는「:」(考)

의「ㅱ」와 같다.『洪武正韻譯訓』의「」의「ᄼ」은 心母를 표기한 것이다.

   4.4)「ŋ」韻尾 漢字音의 表記 

  「洪」은『訓民正音』에서「ㆅ」의 소리값을 表示하기 爲하여 選擇한 글자인데, 이 글자

의 中古音은「匣,東,合,一,平,通」이다. 그런데 이 글자의 音을『六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東國正韻』에서는「」,『洪武正韻譯訓』에서는「」이라 表記하고 있다.「」

의「ㅎ」은 聲,「」은 韻인데, 이것 또한 글자로는 初ㆍ中ㆍ終聲의 音節合字이다. 

  「鍾」의 中古音은「章(照3),鍾,合,三,平,通」인데,『訓蒙字會』와『東國正韻』은「」,

『洪武正韻譯訓』은「」이라 表記하고 있다.『洪武正韻譯訓』의「」의「ᅐ」는 章母(照

3)를 表記한 것이다.

   4.5)「k」韻尾 漢字音의 表記 

  「欲」은『訓民正音』에서「ㅇ」의 소리값을 表示하기 爲하여 選擇한 글자인데, 中古音은

「余(喩4),燭,合,三,入,通」이다. 그런데 이 漢字의 音을『六祖法寶壇經諺解』,『東國正韻』,

『洪武正韻譯訓』에서 다 같이「․욕」이라 表記하고 있다.「․욕」의「ㅇ」는 聲,「」은 韻

인데, 이것 또한 글자로는 初ㆍ中ㆍ終聲의 音節合字이다. 

   4.6)「n」韻尾 漢字音의 表記  

  「君」은『訓民正音』에서「ㄱ」의 소리값을 표시하기 爲하여 選擇한 글자인데, 中古音은

「見,文,合,三,平,臻」이다. 그런데 이 글자의 音을『六祖法寶壇經諺解』,『訓民正音』,『東國

正韻』에서는「군」이라 表記하고,『洪武正韻譯訓』에서는「균」이라고 表記하고 있다. 그

런데『訓民正音』初聲解에서는「君」字의 音을「ㄱ」(聲)와「」(韻)이 合하여,「군」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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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는데, 이것은「君」字의 音을 音節合字로 表記한 것이다.27) 

  「臻」의 中古音은「莊(照2)臻開三平臻」인데,『新增類合』에서는「진」,『東國正韻』에서

는「즌」,『洪武正韻譯訓』에서는「」이라고 表記하고 있다. 모두 初ㆍ中ㆍ終聲의 音節合

字이다.『洪武正韻譯訓』의「」의「ᅐ」은 莊母(照3)를 표기한 것이다.  

  「山」의 中古音은「山(生, 審2),山,開,二,平,山」인데,『六祖法寶壇經諺解』와『東國正韻』

에서는「산」,『洪武正韻譯訓』에서는「」이라고 表記하고 있다. 이것 또한 初ㆍ中ㆍ終聲

의 音節合字이다.『洪武正韻譯訓』의「」은 山母(生, 審2)를 표기한 것이다. 

   4.7)「t(l)」韻尾 漢字音의 表記    

  「彆」은『訓民正音』에서「ㅂ」의 소리값을 표시하기 爲하여 選擇한 글자인데, 이 글자

의 中古音은「幇,屑,開,四,入,山」이다. 그런데 이 글자의 音을『訓民正音』終聲解에서는

「볃」,『東國正韻』에서는「․」,『洪武正韻譯訓』에서는「․볃」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글자의 當時 朝鮮 漢字音 표기는「별」이었을 것으로 推定되는데, 確認할 수 없다. 그런데

『東國正韻』의「․」의「ᇙ」은 이른바 ‘以影補來’로 表記한 것이다.「․」과 같은 표기는

『東國正韻』漢字音 表記의 한 特徵인데, 이것 또한 初ㆍ中ㆍ終聲의 音節合字이다.

   4.8)「m」韻尾 漢字音의 表記 

  「覃」은『訓民正音』에서「ㄸ」의 소리값을 표시하기 爲하여 選擇한 글자인데, 이 글자

의 中古音은「定,覃,開,一,平,咸」이다. 그런데 이 글자의 音을『新增類合』에서는「담」,

『東國正韻』과『洪武正韻譯訓』에서는「땀」이라고 表記하고 있다.「땀」의「ㄸ」는 聲,

「」은 韻인데, 이것 또한 글자로는 初ㆍ中ㆍ終聲의 音節合字이다. 

  「嚴」의 中古音은「疑,嚴,開,三,平,咸」인데,『眞言勸供』에서는「․엄」,『東國正韻』에서

는「/」,『洪武正韻譯訓』에서는「염」이라고 表記하고 있다. 이것 또한 글자로는 初ㆍ

中ㆍ終聲의 音節合字이다.「嚴」은 원래 疑母(ŋ)인데,『洪武正韻譯訓』에서「염」이라고 表

記한 것은, 이때 이미 疑母(ŋ)가 喩母(ɦ)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4.9)「p」韻尾 漢字音의 表記 

  「業」은『訓民正音』에서「ㆁ」의 소리값을 표시하기 爲하여 選擇한 글자인데, 이 글자

의 中古音은「疑,業,開,三,入,咸」이다. 그런데 이 글자의 音을『六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업」,『東國正韻』에서는「․」,『洪武正韻譯訓』에서는「․」이라고 表記하고 있다. 이 가

운데「․」의「ㆁ」은 聲,「」은 韻인데, 글자로는 初ㆍ中ㆍ終聲의 音節合字이다.

Ⅳ. 맺음말

    世宗은 1443年 12月 訓民正音을 創制한 뒤에, 곧 重要한 세 가지 語文政策 事業을 펼

치는데,『訓民正音』(1446),『東國正韻』(1448),『洪武正韻譯訓』(1455) 等의 編纂ㆍ刊行이 

그것이다. 이것은 當時의 우리말은 勿論, 紊亂한 朝鮮 漢字音을 矯正한 矯正 漢字音, 그리고 

中國의 標準 漢字音 等을 表記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論文에서는『六祖法寶壇經諺

解』(1496) 等의 朝鮮 漢字音 表記,『訓民正音』,『月印千江之曲』(1447),『東國正韻』等의 

27) ㄱ ㄱ與而爲군｡快字初聲是ㅋ･ㅋ與ㅙ而爲쾌｡虯字初聲是ㄲ･ㄲ與ㅠ而爲뀨｡業字初聲是ㆁ･ㆁ
  與而爲之類｡舌之斗呑覃那･脣之彆漂步彌･齒之卽侵慈戌邪･喉之挹虛洪欲･半舌半齒之閭穰･皆倣此｡(『訓民正

  音』初聲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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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 漢字音 表記, 그리고『洪武正韻譯訓』等의 中國 漢字音 表記 따위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表記 上의 特徵들을 밝히려고 하였다. 이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訓民正音』에는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의 音韻理論과 訓民正音 創制와의 關係, 訓民

正音의 制字 原理와 方法, 訓民正音의 初聲體系와 中聲體系, 中國 漢字音의 聲ㆍ韻과 朝鮮 

漢字音의 初聲ㆍ中聲ㆍ終聲의 對應 關係, 音節合字法 등이 仔細하게 드러나 있다.『東國正

韻』에는 當時 朝鮮 漢字音의 ‘字母의 變化’, ‘七音의 變化’, ‘淸濁의 變化’, ‘四聲의 變化’ 等

을 中國 漢字音에 맞게 矯正하여 表記한 方法이 明示되어 있다. 그런데 漢字音 表記는 中國 

漢字音의 聲ㆍ韻과 朝鮮 漢字音의 初聲ㆍ中聲ㆍ終聲의 對應을 根據로 하여 이루어진다.

    中國 漢字音의 聲ㆍ韻과 朝鮮 漢字音의 初聲ㆍ中聲ㆍ終聲은 다음과 같이 對應한다. 곧 

聲은 初聲과 對應한다. 왜냐하면 聲과 初聲은 音節 안에서의 機能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韻과 中ㆍ終聲은 바로 對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나라 말의 音節構造에 對한 認識이 다

르기 때문이다. 世宗 및 集賢殿 學者들은 韻과 中ㆍ終聲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對應시키고 

있다. 곧 韻을 構成하고 있는 要素는 韻頭, 韻腹, 韻尾 等인데, 韻尾는 다시 陰聲韻尾(-Ø, 

-j, -w)와 陽聲韻尾(-ŋ/k, -n/t, -m/p)로 나누어지는데, 入聲韻尾(-k, -t, -p)는 陽聲韻尾에 

包含된다. 이 가운데 陽聲韻尾가 終聲에 對應한다. 그 나머지는 모두 中聲에 對應한다. 따라

서 中聲은 韻腹(V)만으로 된 것과 韻腹에 韻頭(j-, -w, jw(ɥ)-)와 陰聲韻尾(-Ø, -j, -w)가 

結合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後者는 다시 '韻頭와 韻腹', '韻腹과 陰聲韻尾', '韻頭와 韻腹과 

陰聲韻尾' 等의 세 가지 類型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韻頭는 介母의 차이에 따라,「j-」韻

頭,「w-」韻頭,「jw(ɥ)-」韻頭로 나누어지고, 陰聲韻尾는「-Ø」韻尾,「-j」韻尾,「-w」韻

尾 따위로 나누어지므로, 中聲은 다시 ‘韻頭-韻腹’ 型 세 가지, ‘韻腹-陰聲韻尾’ 型 두 가지, 

그리고 ‘韻頭-韻腹-陰聲韻尾’ 型 여섯 가지로 細分된다. 終聲은 陽聲韻尾와 對應하므로,

「-ŋ/k, -n/t, -m/p」等의 여섯 가지가 있다.

    漢字音은 이것을 根據로 하여 表記된다. 初聲은 朝鮮의 現實 漢字音을 表記한『六祖法

寶壇經諺解』等은 17初聲體系, 矯正 漢字音을 表記한『東國正韻』等은 23字母體系, 中國 漢

字音을 表記한『洪武正韻譯訓』은 31字母體系를 따른다. 

    中聲은 ‘韻腹’만으로 된 中聲(V)은「 ᆞ,ㅡ,ㅣ,ㅗ,ㅏ,ㅜ,ㅓ」, ‘韻頭+韻腹’으로 된 中聲 가

운데 ‘j+V’ 型은「ㅛ,ㅑ,ㅠ,ㅕ」, ‘w+V’ 型은「ㅘ,ㅝ」, ‘jw(ɥ)+V’ 型은「ㆇ,ㆊ」, ‘韻腹+韻

尾’로 된 中聲 가운데 ‘V+j’ 型은「ㆎ,ㅢ,ㅚ,ㅐ,ㅟ,ㅔ」, ‘韻頭+韻腹+韻尾’로 된 中聲 가운데 

‘j+V+j’ 型은「ㆉ,ㅒ,ㆌ,ㅖ」, ‘w+V+j’ 型은「ㅙ,ㅞ」, ‘jw(ɥ)+V+j’ 型은「ㆈ,ㆋ」等으로 表

記된다. 그러나 ‘韻腹+韻尾’의 中聲 ‘V+w’ 型, ‘韻頭+韻腹+韻尾’의 中聲 ‘j+V+w’ 型과 

‘w+V+w’ 型은 모두 ‘效攝’과 ‘流攝’에 屬하는데, 이 類型의 中聲은 當時 朝鮮 漢字音에는 

없다. 따라서 效攝과 流攝에 屬하는 漢字音의 表記는 朝鮮 漢字音과 中國 漢字音이 다르다. 

例를 들면, 流攝에 屬하는「斗」의 中古音(再構音)은 *[təu]인데,(郭錫良 2010:281) 朝鮮 

漢字音은 [tu]이다. 따라서『訓蒙字會』에서는「․두」,『東國正韻』에서는「」,『洪武正韻

譯訓』에서는「:」라고 表記한다.『訓蒙字會』은 韻尾「w」를 表記에 反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韻腹 [ə]과 結合하여 中聲 [u]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東國正

韻』에서는 終聲 자리에「ㅱ」을 表記하고 있지만, 이것은 音價가 없고, 다만 效攝이나 流

攝에 屬한다는 것만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文字論的으로 初聲, 中聲, 終聲으로 이루어진 音

節合字이다. 陰聲韻尾의 境遇도 이와 같다. 곧『東國正韻』에서는 止攝, 遇攝, 果攝, 假攝이

나 蟹攝에 속하는 漢字音은 반드시 그 終聲 자리에 音價가 없는「ㅇ」을 받쳐 적는다.『洪

武正韻譯訓』도 終聲 자리에「ㅱ」을 받쳐 적는데, 이것은 韻尾「w」를 表記한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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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ㅱ」는 音韻論的으로는 中聲에 包含되지만, 文字論的으로는 終聲에 對應된다.

    終聲은 陽聲韻尾와 對應하므로, 終聲 表記는 朝鮮 漢字音과 中國 漢字音이 크게 다르지 

않다.「ŋ-k, n-t, m-p」따위의 陽聲韻尾는 모두 終聲으로 表記되는데,「ŋ-k」는「ㆁ-ㄱ」,

「n-t」는「ㄴ-ㄷ」,「m-p」는「ㅁ-ㅂ」등으로 表記된다. 다만 舌音의 入聲韻尾「t」는 朝

鮮의 現實 漢字音이「l」이므로,「ㄹ」로 表記한다.『月印千江之曲』과『東國正韻』에서는 

이것을 교정하여「ᇙ」으로 表記하는데, 이것을 ‘以影補來’라고 한다. 그러나『訓民正音』終

聲解에서는「彆」을「볃」이라 表記한다.『洪武正韻譯訓』은 舌音의 入聲韻尾「t」를「ㄷ」

으로 表記한다. 

    그리고 모든 漢字音은 初聲, 中聲, 終聲을 各各 橫으로 풀어쓰지 않고, 모두 音節로 모

아쓴다. 다만『六祖法寶壇經諺解』等과『訓民正音』은 陰聲韻尾를 전혀 表記에 反映하지 않

는다.『月印千江之曲』과『洪武正韻譯訓』은「-Ø,-j」만 表記에 反映하지 않는다. 그러나

『東國正韻』은 陰聲韻尾를 모두 表記에 反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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